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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맨즈컬렉션, 론칭 1년여 만에 고객 6만명 돌파

	□ 재구매 고객 비중 20% 이상…남성 패션 대표 브랜드로 성장
□ FW 시즌 맞아 정통 수트 라인과 위켄드 라인의 다양한 상품 본격 선봬




신세계라이브쇼핑의 남성 패션 브랜드 '신세계맨즈컬렉션'이 론칭 1주년을 맞아 FW 신상품을 선보인다. 

신세계맨즈컬렉션은 지난해 가을 첫 방송을 시작해 1년여 만에 누적 구매 고객 6만명을 넘어서며 신세계라이브쇼핑을 대표하는 남성 패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신세계맨즈컬렉션은 신세계백화점에서 시작한 브랜드를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디자이너와 함께 재해석해 선보인 브랜드다.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디자인과 활용도 높은 상품 구성으로 고객층을 늘려 왔다.
실제 신세계맨즈컬렉션은 첫 겨울 시즌 판매한 수트와 패딩 등이 목표 대비 평균 186%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또 올해 봄 시즌에는 위켄드 라인을 신규로 선보였으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팝업 매장도 여는 등 고객 접점을 확대해 왔다. 특히 남성복으로는 드물게 상반기 주문금액 50억원을 돌파하며 홈쇼핑 고객들 사이에서 ‘입을 만한 남성복’으로 입소문을 탔다. 
신생 브랜드임에도 전체 구매 고객의 20% 이상이 재구매 고객일 정도로 충성도 역시 높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오는 9월 20일부터 2026 FW 시즌 신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시즌은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상품군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보머 재킷과 니트, 데님 등을 비롯해 이탈리아산 가죽 재킷과 캐시미어 니트 중심의 프리미엄 라인도 함께 선보인다. 또 정통 수트 라인과 패딩 코트, 기모 팬츠 등 겨울 상품도 순차적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신세계라이브쇼핑 관계자는 "신세계맨즈컬렉션은 유행보다 기본에 집중한 상품 기획을 통해 고객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도 남성 고객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상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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